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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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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Agency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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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
권 소재 대학생 446명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측정도구를 기준으로 설문조사 하여 빈도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 선형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정서지
능의 정서조절, 개인작인신념의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학교 수준에 따라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
과 개인작인신념의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종교유무에 따라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에서, 개인작인신념의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간의 상관이 높게 드러
났다.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조절이 개인작인신념의 두 하위요인인 능력신념과 맥락신념 모두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능력신념에는 47%, 맥락신념에 22%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발달에 맞는 
진로선택의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을 높이는 다양한 동기향상 프로그램이 요구
된다.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how emotional intelligence affect undergraduate students’ personal 
agency beliefs. For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446 undergraduate students in 
metropolitan area.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gulation of emo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pability beliefs 
of personal agency belief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ex and others' emotion appraisa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pability beliefs of personal agency belief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school level. Also, the others' emotion appraisal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pability beliefs of personal 
agency belief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ligion existence.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The others' emotion appraisal, regulation of emotion and use 
of emo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have an impact on personal agency beliefs including capability beliefs and 
context beliefs, the explanation concerning capability beliefs(47%) and context beliefs(22%) was persuasive. 
Therefore, when undergraduate students have to make career decision for their future, in order to encourage 
personal agency beliefs which are related to motivational factors, the conseq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verifi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any kinds of supporting systems to encourage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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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과 결정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이며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진로발달의 관점에서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대학생은 
자기정체감을 확립하고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과
업을 수행해야한다[1]. 특히 오늘날같이 청년실업의 문제
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지난 2월에 졸업한 대졸자의 38.3%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을 만큼[2]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업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대기업 위주의 구직활동, 스펙지향의 취업준비, 취업처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눈높이 등 취업준비생 개인의 문제
를 넘어서 고용없는 성장,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3]. 이러한 상황에서 첫 직
업을 선정하고 구직활동을 펼치는 등의 진로탐색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은 사회로 나갈 준비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실망감, 패배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최근 대학과 관련 기관에서는 
취업과 구직에 관한 스킬을 향상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도, 운영하고 있다. 그
러나 실망실업, 구직포기의 대졸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
고, 첫 직장에 오래 머무르지 못 하는 근로의욕 상실[4] 
등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이 대학생활 동안 삶 전반에 대
한 진로설정과 탐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동기는 일생동안 인간능력을 개발하는데 심리적 기초
를 제공하며[5], 이러한 능력이 진로분야에서도 적용되어 
그 타당성이 입증되어 왔다. 이러한 동기를 높이는데 있
어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은 인지, 행동 및 정서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입증되었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연구가 많
이 진행되어 인간 행동의 동기적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성취행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6, 7, 8]. 

동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와 같은 
합리적이고 인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정서에 대한 중요
성이 조명되기 시작했다[9]. 정서는 바라던 결과를 내놓
을 수 있도록 구성된 행동들을 지지하거나 촉진시킴으로
써 역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걸맞는 평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 조절기능’
을 담당한다[10]. 또한 행동을 동기화시키고 에너지를 불
어넣으며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진로의 방향을 설정
해주며 진로를 발달시키는 역할을 한다[11]. 이처럼 정서

가 개인의 전체적인 동기를 증진시켜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정서지능과 학업성취[12], 취업
스트레스[13], 진로준비행동[14], 진로결정자기효능감[15] 
등을 주로 다루었다. 정서지능이 학업을 포함한 진로태도 
등 진로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정서지능이 자기효능감 개념
을 넘어서는 환경에 대한 평가와 믿음 등에 대한 맥락신
념을 포함하는 개인작인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과 같이 취업문제가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고
용구조의 상황에서 주어진 맥락에 대한 평가는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개인 자신에 대한 믿음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갖는 정서지능이 개인
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동기에서 정서와 개인작인신념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의 전체적인 동기를 높이기 위한 정서와 개인작인
신념의 역할을 규명해 내고 대학생들의 근원적인 동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1.2.1 동기체계이론과 개인작인신념

기존 동기 이론을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체계
화한 동기체계이론(motivational system theory)은 인간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건설적 힘을 가진 유기
체로 간주하고 발달적 관점에서 인간이 효과적으로 기능
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Bandura[16]는 동기가 선택, 활성화, 행동의 지연된 방
향을 지배하는 심리적 기제이며 이를 중재하는 결정요소
라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동기는 인간의 행동에 활력을 
주고, 그 행동을 이끌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기능과 연관
이 있다. 동기는 개인목표, 개인작인신념, 정서적 각성 등
으로 구성된다[5]. 

이러한 동기양식의 요소들 간의 관계는 그림 1과 같이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표현된다. 이들의 관계는 복잡하
고 비연속적이며 특정한 사건에서 구성요소 중에 하나라
도 빠진다면 다른 요소가 제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
을지라도 실행하는데 동기화되지 않지만 세 가지 요소들
이 각각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
를 통해 동기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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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 목표 × 정서 × 개인작인신념
  

출처: Ford, M. E., "Motivating humans: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CA: 

Sage, 1992.

[Fig. 1] Formula of motivation

동기에서 개인작인신념의 기여는 원하는 결과를 성취
할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함으로써 ‘동기
의 본부’ 안에서 이루어진다. 목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
적 기술(skill)과 환경이 필요한데 이를 능력신념(capability 
beliefs)과 맥락신념(context beliefs)으로 나누었다[5]. 능
력신념에 대한 의미는 Chapman, Skinner, Baltes[17]의 작
인신념(agency beliefs)과 Gurin과 Brim[18]의 개인효능감
(personal efficacy) 의미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특히 
Bandura[19]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기대와 근접한 
부분도 있지만 그 개념이 특정한 상황속의 행동일화에서 
과제 목표에 대한 신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맥
락, 결과, 신념 등을 배제하며 특정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개인작인신념의 개념은 자기효능감보다 좀 더 포괄적 
의미로 능력신념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효과적 기능,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서적 분위기 등의 반응적 환경 요
소를 포함한다. 개인작인신념은 한 사람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있는지 혹은 능력이 
되는지 등에 대한 평가와 원하는 결과, 어떤 목표와 기대
되는 결과, 목표를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
대하는 것 간의 비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5]. 이는 기능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 능력신념과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인 맥락신념으로 구성된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적절한 기술과 호응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 자신감과 같은 특성은 주요기술의 
상실, 목표획득에 있어 큰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만성적 
환경 스트레스에서 오히려 약해진다. 주어진 맥락적 측면
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만을 논하는 것은 설정된 
목표를 실현시키는 과정의 전부를 설명해 줄 수 없다. 개
인작인신념은 도전적이지만 획득할 수 있는 목표를 실현
해야 하는 가장 큰 발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
을 한다[5]. 능력신념의 의미가 특정한 성취에 요구되는 
구체적 기술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맥락신념의 정확한 
의미는 성취관련 특정한 환경적 요소와 연관이 있다. 사
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체적 능력을 저

해하지 않는 물리적 환경과 지지할 수 있는 심리적 환경, 
필요할 때 적절한 충고와 조언, 물질적인 지원 등이 포함
된다.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십대를 대
상으로 개인적 책임감과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작인신념
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20, 21],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유형을 살펴본 연구[22],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6가지 학교 개선모델에 따른 개인작인신념을 살펴본 연
구[23], 5가지 목표에 대한 개인작인신념의 차이를 검증
한 연구[24], 직무관리 특성, 직무수행평가, 조직문화가 
재직자의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그들의 동기를 높이기 위한 직무환경과 직무수행평가 방
식 등을 지적한 연구[25] 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개인작인신념에 따른 개인목표와 변화인식에 
대한 연구로 대학생들의 개인작인신념 유형을 분석하고 
개인작인신념이 높을수록 개인목표와 변화인식이 높아짐
을 증명하였다[26]. 대학만족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로 대
학만족이 개인작인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여줌으로써 대학생의 진로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동
기적요소인 개인작인신념을 높이기 위한 대학만족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27].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며 특히 개인작
인신념에 정서지능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았
다. 선행연구를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와 자신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반응적인 환경인지에 
대한 믿음이 주어진 맥락 속에서 잘 적응하는지 예측하
는 변인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2 정서지능 

정서는 바라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조직된 행동
들을 지지하거나 촉진시킴으로써 역동적 기능을 수행한
다[28]. 정서는 상상된 환경이나 현실에서 잠재적이거나 
현재의 관심에 국한된 인지적 평가에 의해 더 많이 활성
화된다[10, 29]. 동기체계 안에서 정서는 사람을 활동하
게 만들고 즉각적 위기나 기회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기능
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동기화과정을 통해 설정된 목표
를 실제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해 성취하고자 할 때, 각성 
기능을 함으로써 에너지의 핵심적 근거로 작용한다. 즉, 
정서는 단순히 동기의 부가물이 아니라 특정한 행동일화
의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변하기 쉬운 목표와 개인작인신
념에 동력을 가하고 틀을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속
적인 동기의 양식에서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을 정서지능이라고 명명하
면서 정서지능의 4차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30]. 자신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타인의 정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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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지각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건
설적 활동과 개인적 수행을 위해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
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정서가 동기체계안에서 목표와 
개인작인신념을 촉진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자신과 타인
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능력으로서 적극적 의미로 확장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과 관련해서 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정서지능이 유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학업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증명한 연구가 있으며[12], 대학
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31]. 정서지능과 진로결정과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이 높았으며 특히 정서지능의 정서인
식이 진로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32]. 정승헌․김금미[14]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이 높을
수록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자기정서평가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
다. 정서와 진로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로결
정효능감이 높고 직업탐색과 직업헌신에 대한 명확성과 
확신이 커진다고 분석되었다[33].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정서지능이 대학생의 적
응을 돕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태도
와 행동, 신념적인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 학년별, 전공별, 학교수준별, 종
교유무별 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의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고찰한다.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2. 9. 25~10. 9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수도권의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고 49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누락된 응답이 
많은 경우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나머지 
총 44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개인특성으로 성별, 학년, 전공, 학교수준, 종교유무를 

선정하였다. 정서지능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주된 변인
으로 성별, 학년, 전공 등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특히 성별과 관련해서 탁진국[34]은 성별에 따른 정서지
능의 차이에 일관성이 없어 중요한 변인으로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개인작인신념과 관련한 기존연구
[27]에서 학교수준을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하고 있어 이
를 반영하였으며 종교가 주는 삶에 대한 안정감과 정돈
된 느낌[35]이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 차이를 줄 것
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인특성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학교수준은 교육여건 및, 재정, 교수연구, 국제화, 평
판 및 사회진출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성적을 낸 ‘2012 중
앙일보 대학평가 순위’를 반영하여 상위권 A집단부터 C
집단까지 총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대학순
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적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와 QS(Quacquarelli 
Symonds)의 국내대학순위도 함께 참조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구   분 표집수 %

성별 남 164 36.8

여 282 63.2

학년
1학년 125 28.0

2학년 152 34.1

3학년 54 12.1

4학년 115 25.8

전공계열

인문 74 16.6

사회 190 42.6

이공 139 31.2

예체능 36 8.1

기타 7 1.6

학교수준
A집단 86 19.3

B집단 246 55.1

C집단 114 25.6

종교 없음 308 69.1

있음 138 30.9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고,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 요인의 신뢰도를 검정
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계
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이 대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sample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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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음
으로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정서지능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통계검증에서 사용된 유의수준은 .05이다. 

2.2 연구도구

2.2.1 정서지능 

정서지능 측정을 위해 Wong와 Law의 연구[36]에서 
사용한 ‘Emotional Intelligence Items’를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자신의 깊은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
는 능력인 자기정서지각(예: 나는 대부분 왜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잘 안다), 자기 주변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이
해하는 능력인 타인정서지각(예: 나는 타인의 감정과 정
서에 민감한 편이다), 정서적 정보를 조직하고 활용하여 
감정을 개인성과의 긍정적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인 정서활용(예: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스스로를 
격려한다), 자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
인 정서조절(예: 내 기분을 조절하고 어려움을 이성적으
로 처리할 수 있다) 등의 4개 요인, 16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응답은 Likert 척도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
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타당도는 요인적
재량 .62~.87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87로 드러났다. 

2.2.2 개인작인신념

개인작인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Ford[5]의 개인작인신
념 개념과 유형을 반영하여 하위변인을 설정하였다. 능력
신념(예: 나는 내 목표를 이룰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다)과 맥락신념(예: 내가 마음먹은 것은 주변에서 잘 도
와준다)의 두 가지로 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작인신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적재량 
.49~.79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80
이었다. 

3. 연구결과

3.1 개인별 특성에 따른 정서지능, 개인작인신

념 차이분석

3.1.1 성별에 따른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의 차이

대학생의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이 성별에 따라 차이
가 있는가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첫째, 정서지능에서는 
정서조절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F=5.52, P<.001). 둘째, 개인작인신념에서는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능력신념에서 높게 나타났다(F=3.11, P<0.1). 

[Table 2] Distinc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according to sex

구분 성별 N M SD F P

자기
정서
지각

남 164 3.80 0.70
-0.32 .746여 282 3.81 0.67

타인
정서
지각

남 164 3.72 0.72
-1.94 .053여 282 3.85 0.67

정서
활용

남 164 3.71 0.79
1.57 .117여 282 3.59 0.74

정서
조절

남 164 3.66 0.80
5.52*** .000여 282 3.22 0.80

능력
신념

남 164 4.00 0.58
3.11** .002여 282 3.83 0.52

맥락
신념

남 164 3.55 0.62
0.95 .349여 282 3.49 0.58

 **P<.01, ***P<.001

3.1.2 학교수준에 따른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의 

차이

[Table 3] Distinc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according to school level

구분 집단 N M SD F
사후
검증

자기
정서
지각

A집단 86 3.73 0.77

0.781B집단 246 3.82 0.64

C집단 114 3.84 0.69

타인
정서
지각

A집단 86 4.00 0.77

4.14* A>B,CB집단 246 3.77 0.64

C집단 114 3.74 0.74

정서
활용

A집단 86 3.55 0.81

2.45B집단 246 3.71 0.74

C집단 114 3.55 0.75

정서
조절

A집단 86 3.29 0.89

1.47B집단 246 3.45 0.82

C집단 114 3.33 0.81

능력
신념

A집단 86 3.83 0.62

4.57* B>A,CB집단 246 3.96 0.52

C집단 114 3.79 0.54

맥락
신념

A집단 86 3.44 0.60

3.00B집단 246 3.57 0.56

C집단 114 3.43 0.65

 *
P<.05

 
학교수준에 따라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타인정서지각(F=4.14, P<0.5), 능
력신념(F=4.57, P<0.5)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타인정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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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A집단이 B, C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고, 
능력신념은 B집단이 A, C집단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
였다.  

3.1.3 종교유무에 따른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의 

차이

종교의 유무에 따른 대학생의 정서지능, 개인작인신념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타인정서지각(F=4.02, p<001), 정
서활용(F=4.41, p<001), 능력신념(F=2.41, p<0.5)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있음이 종교없음보다 타인정
서지각, 정서활용, 능력신념에서 높은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전공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Distinc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according to  religion

구분 종교 N M SD F P

자기
정서
지각

없음 308 3.80 0.67
-0.57 .567

있음 138 3.84 0.70

타인
정서
지각

없음 308 3.72 0.70
-4.02*** .000

있음 138 4.00 0.65

정서
활용

없음 308 3.54 0.77
-4.41*** .000있음 138 3.86 0.68

정서
조절

없음 308 3.37 0.84
-0.66 .507있음 138 3.42 0.82

능력
신념

없음 308 3.85 0.56
-2.41* .016있음 138 3.99 0.52

맥락
신념

없음 308 3.48 0.60
-1.92 .055있음 138 3.59 0.58

*P<.05, ***P<.001

 

3.2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의 상관 분석

자기정서지각,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조절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능력신념, 맥락신념에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개인작인신념도 함께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 agency beliefs

 자기 타인 활용 조절 능력 맥락
자기 1

타인 .296
**

1

활용 .279** .108* 1

조절 .356** .176** .306** 1

능력 .234
**

.199
**

.645
**

.387
**

1

맥락 .252** .205** .413** .283** .435** 1

 *
P<.05, 

**
P<.01

  

3.3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력

[Table 6]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sonal 

agency beliefs

변
인 변수 B SE β t

능
력
신
념

(상수) 1.68 .15 11.32
***

자기 -.02 .03 -.03 -.821

타인 .09 .03 .11 3.03**

활용 .42 .03 .58 15.58
***

조절 .13 .03 .20 5.27***

Adj R2=0.47  F=96.40  p<.001, p<0.1 

맥
락
신
념

(상수) 1.59 .19 8.18
***

자기 .07 .04 .07 1.57

타인 .11 .04 .12 2.79**

활용 .26 .04 .34 7.51
***

조절 .09 .03 .13 2.83**

Adj R2=0.22  F=31.15  p<.001, p<0.1 

 **P<.01, ***P<.001

개인작인신념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
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
과, 능력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력은 
R2=.47로 매우 컸고, 타인정서지각과 정서활용, 정서조절
에서 유의(F=96.40, p<.001, p<0.1)하였다. 다음으로 맥락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력은 R2=.22였고,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조절에서 유의(F=31.15, 
p<.001, p<0.1)하였다. 하지만 자기정서지각은 능력신념, 
맥락신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정서지능 하위요인인 타인정서지각이 높은 학생은 능
력신념과 맥락신념이 모두 높았고, 정서활용이 높은 학생
도 능력신념에 모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을 잘 하는 학생은 능력
신념에 매우 높은 영향을, 맥락신념에 높은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자신의 깊은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자기정
서지각은 상관분석에서 보았듯이 개인작인신념과 상관은 
있으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자기정서지각을 제외하
면 정서지능의 하위 3개 요인이 모두 개인작인신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대학생이 가진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지각하는 능력, 건설적 활동과 개인적 수행을 
위해 자신의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 자신의 정서를 조절
하는 능력 등의 정서지능의 측면이 자신에 대한 능력과 
기술에 대한 신념과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인 맥
락신념에 의미있는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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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개인 특성에 따라 정서지능, 개인
작인신념의 차이를 살펴보고, 정서지능이 개인작인신념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생의 정서지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진로결
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학업성취 등
에 초점을 맞춘데 반해 본 연구는 정서지능과 동기의 핵
심요소인 개인작인신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
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정서지능과 개인
작인신념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정서지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정서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드러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정서지능이 높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수미 
외[37]와 이광희[38], 유나현․이기학[15]의 연구와는 다
른 결과였다. 서비스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탁진국[34]
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조절을 잘 하고 있
다는 결과와는 부합하였다. 개인작인신념에서는 남학생
의 능력신념이 여학생보다 높았는데, 능력신념을 정서적 
목표, 사회적 관계의 목표 등과 같은 어떤 종류의 목표와 
목표를 향한 과정을 억제하거나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써 행동유형을 조직화하려는 신념까지 포함한 개념
[25]으로 볼 때, 목표 설정과 목표를 향한 성취과정에 대
한 자신에 대한 신념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편으
로 해석된다. 

학교수준에 따른 차이는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에
서 각각 유의미했다.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에 있어서 
A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개인작인신념의 능력
신념에서는 B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타인정서
지각에서 타집단에 비해 높았던 A집단이 능력신념에서 
B집단보다 낮았다. 이는 안윤정 외[27]의 연구에서 학교
수준이 높은 A와 B그룹의 학생들이 C와 D그룹에 비해 
능력신념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결과와 비슷하다. 이
는 우리사회에서 소위 대학서열이 높은 대학에 입학한다
고 해서 이것이 곧 개인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기와 관련해
서 사회로부터 부여된 객관적 평가보다는 자신이 인식하
는 주관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이 객
관적으로 유능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
이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적 동기는 결
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능
력신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각 요인에서 종교가 

있다고 답한 학생들이 종교가 없다고 답한 학생들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있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
은 학생에 비해 타인지향적인 공감능력이 유의미하게 높
게 나타났고[39]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이 유
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인[40]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
이다. 종교가 있음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
생들에 비해 이타적이고, 최선을 추구하며, 종교를 통해 
삶의 비전을 갖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경험함으로써 타인
정서지각, 정서활용, 능력신념에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학년과 전공별 차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학년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
가 있었던 최지현[31]의 연구와는 상반되고 전공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는 통계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던 연구
[31, 41]와 일치했다. 

둘째,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의 관계와 영향력을 알
아본 결과,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 사이에 정적인 상관
을 보였고, 정서지능의 타인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조
절이 개인작인신념의 두 하위 요인인 능력신념, 맥락신념
이 모두에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정서지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고 한 
Brown[33]의 연구와 일치한다.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진
로장벽을 낮게 인식한다는 기존연구[32]를 고려해볼 때 
정서지능이 주어진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에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정
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정서지각
은 개인작인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선행
연구과 비교해보면 정서지능의 정서인식 및 표현이 진로
탐색행동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42], 진
로탐색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8]. 이중희[41]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해당 하
위요인이 진로의사결정효능감의 문제해결 부분에서는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서지능에서 자기정서지
각은 기존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들을 통
해 정서지능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데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
할, 어떤 일을 할 때 적절히 자신을 분발시키는 역할, 타
인의 기분과 분위기를 읽어내고 대인관계를 맺는 역할을 
통해 개인작인신념을 지원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개인작
인신념은 성별, 학교수준, 종교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
으며 정서지능은 개인작인신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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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능이 높으면 개인작인신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이 수도권의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
며 지방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정서지능과 개인작인신념
에서의 차이를 보는 것이 후속연구에서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또한 동기체계이론과 관련한 국내연구가 많이 진행
되지 않아 동기적 요인인 목표, 정서, 개인작인신념 등의 
활발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전반적인 동기를 높이는 데
에 개인작인신념과 정서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들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입직에 성공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이로 인
해 진로 목표를 상실하거나 더 이상 의욕을 잃고 구직포
기 및 실망실업 상태로 빠지기 쉬운 상황에서 대학생들
의 근본적인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에 정서지능과 개인작
인신념이 동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Ford[5]는 동기체계 안에서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작인신념을, 단기적인 목표를 수행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정서를 동기의 주요한 원동력으로 
지적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 장기적 목표라면 인생 전반
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무슨 직업을 선택해 사회로 진출할 것인
가의 문제이다. 그 장기적 목표를 위해 학년별, 수준별로 
수행해야 할 과제, 사회경험, 혹은 소위 말하는 특정분야
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표 계획들은 전자에 비해 
단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인작인신념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수립과 이를 실행해나가도록 하는 동력을 
심어주고, 발달과정마다 정서지능을 북돋아주는 프로그
램을 지원한다면 통합적이면서도 정교한 동기향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와 취업에 관한 프
로그램이 직접적인 구직스킬, 취업준비에 해당하는 역량
만을 강화하는 근시안적인 프로그램에 그치기보다는 장
기적인 목표 안에서 삶의 근본적인 내적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동기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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